


육아와 함께 개발자로 성장하기

소속 : 오늘코드
이름 : 박조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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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이썬을�좋아합니다.�
두�아이의�엄마입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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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코드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

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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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코드�라는�파이썬�유튜브�채널을�운영하고�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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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

회사를 그만두는 


3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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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임신했을 때🤰

아이가 태어났을 때🤱


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👩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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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고비 아이를 임신했을 때


🤰


다행히 패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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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고비 아이가 태어났을 때


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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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2년

그게 가능한가요?!


-당시 인사 담당자의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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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능합니다.

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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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와 함께 

사회와 단절된 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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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속 이야기를 보면 

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.



아이가 잘 때는

폰으로 기저귀를 구매하기도 하고


SNS도 하고 개발자커뮤니티에 

올라온 글도 봅니다. 


전자책을 읽기도 하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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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냥 잠들어 

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.

애가 나를 재우는 건지

내가 애를 재우는 건지



16

어느새 아이는 어린이집에

다니게 됩니다.

하고 싶었던 공부

읽고 싶었던 책

만들고 싶었던 토이 프로젝트

컨퍼런스

세미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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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에 갔던 첫 번째 파이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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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파이콘부터 2018년까지 자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.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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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받아줄 팀은 없다고 합니다.

육아휴직이 끝나고 

복직을 희망했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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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상담전화

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

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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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으로 이직에 도움

육아휴직 기간동안 했던

프로젝트와 다양한 시도와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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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발표와 인터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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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

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.


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

육아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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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개발자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배움

저희 아이는 엄마를 그릴때면 티셔츠에 꼭 파이콘 로고를 그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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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2021.pycon.kr/coc/ 

https://2021.pycon.kr/coc/


커뮤니티를 통해 배운것


태도 배려 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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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ist.github.com/jinpark/d4ec4b447a00081aa0fd 

당신이 사용하는 표현들에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.


전문 용어 금지


힘들 수는 있겠지만 가능합니다.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 할 만한 표현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.


"쉬운건데" 라던가 "간단히"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.


배우는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일 수가 있습니

다.


놀란 반응 하지 않기


참석자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때 놀란 반응을 하지 마세요. Django Girls에서 (기술적인 것이든)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
받아들일만 한 것입니다.

https://gist.github.com/jinpark/d4ec4b447a00081aa0f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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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gist.github.com/jinpark/d4ec4b447a00081aa0fd 

Subtle-ism 금지


Subtle-ism은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있는 
부분이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
듭니다. 예를 들자면, "우리 할머니가 할 수 
있을 만큼 쉬운 거예요"라고 하는 것이 
subtle-ism이 될 수 있겠습니다.

https://gist.github.com/jinpark/d4ec4b447a00081aa0fd


주변의 좋은 동료를 통해


꾸준히 배우고 학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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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번째 고비


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👩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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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instiz.net/pt/7023206 

https://www.instiz.net/pt/7023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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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과 육아 모두

열등감을 느끼는 워킹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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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

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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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업으로 육아를 하면

또 다른 사회를 만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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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서

아이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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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에는 일년 정도만 육아에 집중하고 

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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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하루 늘어나는 불안

다시 일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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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거 아닌 내용을 

꾸준히 커밋하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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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 의미 있는 일도 

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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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드백이 없으니 재미가 없음

벽보고 얘기한다는 느낌으로


유튜브 윌슨🏐 을 만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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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독자가 없어도📊

조회수가 낮아도📈

수익이 없어도 💰


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.

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


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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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했던 일은

네이버 커넥트 재단 부스트코스의 코드리뷰


그 때 교수자 분들이 엄청 부러웠는데

그 후 놀랍게도 강좌 4개를 제작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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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오프라인 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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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도메인의 기업에서 교육과 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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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

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

일년만 육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


어느새 창업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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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코드라는 

데이터 및 콘텐츠 제작 회사를 창업하고

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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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의 훌륭한 동료 분들

위로와 격려를 해준 분들 덕분에 


꾸준히 성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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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에 대해 논하기에는 충분히 살지 못했지만 인생은 장밋및이 아
니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가 됐다.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사는 
법,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

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. 인생을 10
이라고 봤을 때, 잘 사는 기간은 고작 2또는 
3이고 1도 채 안 될 때가 더 많다. 나머지 기간은 
대부분 좌절하거나, 좌절을 딛고 겨우 일어서거나, 그 둘 다 제대
로 하지 못해 웅크려 있거나,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다. 하지만 오
직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
은 자신의 ‘졌을 때의 얼굴’ 앞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. 고개
를 돌리거나, 도망치거나 부정하는게 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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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큰곰 대장은 그러지 않는다.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
이지만 졌다는 결과 역시 받아들인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창피해
하거나 숨기지 않는다. 왜냐하면 져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. 인
생은 이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. 따지고 보면 이길 
때보다 질 때가 많은,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삶이라는 걸 큰곰 

대장은 알려주었다.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
은 ‘졌을 때의 얼굴’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
을 알려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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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오픈소스와 커뮤니티를 통해

나누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.




